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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아동간호학실습 만족도와 자기효능감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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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아동간호학실습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G광역시에 소재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 109명이며, 일반적 특성,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은 2019년 3월부터 11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program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one 
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실습기관(p=.022), 대인관계(p<.05), 전공만족(p=.010), 실습만족(p=.006), 동료관계(p=.035), 임
상실습 자기효능감(p=.029)은 임상실습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상실습 만족도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38.7%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전공만족도(p=.019)는 임
상실습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15.7%로 나타
났다.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효과적인 아동간호학 임상실습의 운영을 위해서는 대인관계,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중재전략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descriptive research study investigates the factors that affect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in the clinical practice of pediatric nursing. Totally, 109 third-year
students enrolled at the Department of Nursing located in G Metropolitan City, were surveyed for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Data collection was carried out 
from March to November 2019,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SPSS 21.0 program.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determined that practice institution (p=0.022), interpersonal relationship
(p<0.05), major satisfaction (p=0.010), practice satisfaction (p=0.006), relationship with colleagues 
(p=0.035), and clinical practice self-efficacy (p=0.029), significantly affected th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38.7%.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major satisfaction (p=0.019)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linical practice self-efficacy; the explanatory 
power of clinical practice self-efficacy was obtained as 15.7%. This study concludes that effective clinical
practice in pediatric nursing can be achieved by applying an intervention strategy that enhance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major satisfacti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of the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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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은 간호대학생이 정규교육을 이수하고 간호

대상자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전문직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실무역량을 갖춘 간호사를 배
출하는 것이다[1,2]. 간호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간호교육에서 국가고시 교과목을 포
함한 이론교육 뿐만 아니라 임상실습교육도 매우 중요하
게 다뤄져야 한다[3]. 임상실습교육은 실습현장에서 건강
문제를 가진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
술을 습득하도록 도와준다[2,4]. 또한 임상실습교육을 통
해 간호학생들은 학습으로 형성된 이론적 지식들을 임상
실습현장에 접목해 볼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전문직 간
호사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형성하는 교육이다[4]. 

그러나 최근 의료 환경은 환자의 안전과 권리보장이 
높아지면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교육은 간호수행보다
는 관찰에 의존하고 있다[5]. 임상실무에 대한 관찰만으
로는 이론적 지식을 실무에 적용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
으며, 이와 같은 임상실습을 마친 간호대학생에게 전문
적인 간호실무 역량을 갖춘 간호사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6,7].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교육은 다양하고 질적인 간
호활동을 경험 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3,8]. 임상
실습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 지도교수, 임
상현장 지도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효율적인 임상실습교
육방법과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8]. 또한 간호대학생들이 
졸업 후 전문적인 임상수행능력을 갖춘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임상실습교육의 운영전략을 
모색해야 한다[4]. 그러기 위해서는 임상실습 기관 확보
의 어려움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9]. 따라서 임상
실습을 위한 기관 확보가 어려운 아동간호학 임상실습 
운영에 있어서 간호대학생들에게 임상수행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와 자기효
능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교육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
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로, 임상실습의 질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10].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을 때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임상실습을 수행할 수 있다
[10,11]. 임상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요구와 능력에 맞
는 환경을 제공하여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12].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는 임상실습 자기
효능감과 관련이 있으며, 자기효능감과 함께 임상수행능

력 향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13,14].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은 임상실습에서 간호대학생이 

맡은 역할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도를 의
미한다[13]. 일반적으로 간호교육에서 임상실습 자기효
능감을 평가한 선행연구는 극히 드물다. 자기효능감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며, 향후 변화가능하고 교육을 통해 
증진 및 향상시킬 수 있는 개념이다[13,14]. 자기효능감
이 높은 간호대학생은 자기효능감이 낮은 학생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좌절에 긍정적으로 대
처한다[14]. 이와 같이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임상
실습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데[15] 이는 임상실습 자기효
능감 도구가 아니라 일반적인 자기효능감 도구를 사용하
여 평가된 것이다. 따라서 임상실습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한 자기효능감 도구를 사용하여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임상실습 관련 선행연구들은 임상실습 경험에 관한 연
구, 임상실습 관련 영향요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다
각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졌지만[16] 임상실습교육 교과목
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아동간호학 
임상실습교육은 감염과 안전에 대한 문제로 인해 대학병
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라, 일반 종합병원과 다
수의 아동전문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아동간
호학 임상실습을 위한 기관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서 아동간호학 실습에 대한 학생들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을 파악하고 그 차이를 확인하여 대
책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
간호학 임상실습의 효과적인 운영 전략을 모색하고자 아
동간호학 임상실습에 관한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만
족도와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아동간호학실습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임

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을 파악한다.
셋째, 일반적 특성, 임상실습 만족도 및 임상실습 자

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에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2권 제10호, 2021

88

을 주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아동간호학 임상실습 만족도

와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참여자 및 연구기간
본 연구는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G시에 소재하

고 있는 K대학교 3학년 간호대학생 중 아동간호학실습
을 마친 후 자발적으로 연구참여를 원하는 자를 대상으
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표본수는 G*Power 3.12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 .05, 효
과크기 .15, 검정력 .80, 변수는 총 8개를 기준으로 설정
하였을 때 최소 표본수가 109명인 것으로 나타나 탈락률 
10%를 산정하여 120명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2.3 자료수집
아동간호학실습에 참여하는 간호학과 3학년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헬싱키 선언에 의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연구 참여에 대한 익명성 보장, 자발적인 연구 
참여 동의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응
답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음 등을 포함하
는 내용을 구두와 서면으로 설명하고 자발적인 동의서를 
받아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 대상
자를 최대한 보호하였다. 2주간의 임상실습 기간 중 목
요일이나 금요일 집담회가 끝난 후 학생들이 교수자가 
없는 세미나실에 비치된 설문지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도
록 한 후 수거함에 넣도록 하였다. 이후에 연구자가 수거
해서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응답을 하지 않거나 불성실
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109(90%)부를 분석하였다. 

2.4 연구도구
본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

지는 성별, 종교, 임상실습에서의 대인관계의 어려움, 임
상실습 기관,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 동료와의 관계 등
의 일반적 특성, 임상실습 만족도 31문항, 임상실습 자기
효능감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임상실습 만족도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임상실습 교육과정, 

실습지도, 실습환경, 실습시간, 실습평가에 대한 간호대
학생의 긍정적인 반응으로[17], Cho와 Kang[18]이 개
발한 도구를 Lee, Kim, Kim[19]이 수정 및 보완한 31
문항으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
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
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점
수가 높을수록 실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2였으며, 본 연구에
서는 Cronbach's α=.91이었다.

· 임상실습 자기효능감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은 임상실습 동안 특정한 행동,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20] 
Harvey와 Mcmurray [21]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개
발한 Nursing Clinical Self-Efficacy(NCSE)와 Paker 
[22]의 간호사 대상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를 기반으로 
Ann [23]이 수정 보완한 25문항으로 측정한 점수를 의
미한다. 각 문항은 ‘전혀 자신이 없다’ 10점에서 ‘완전히 
자신 있다’ 100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Ann의 연구에서 
Cronbach's α=.9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9이었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PC program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

습 자기효능감 정도는 기술통계방법을 통해 분석
하였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자
기효능감 정도는 t-test, one way ANOVA,  
Scheffé test 로 분석하였다.

3) 일반적 특성,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실습 자기효
능감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으로 분석하였다.

4)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아동간호학실습 만족도와 자기효능감 영향요인

89

Variables
Major 

satisfaction
Practice 

satisfaction
Colleague 

relationship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
n

Clinical 
practice 

self
-efficacy

r(p) r(p) r(p) r(p) r(p)
Major 
satisfaction
Practice 
satisfaction

.473
(<.001)

Colleague 
relationship

.282
(p<.01)

.340
(<.001)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449
(<.001)

.511
(<.001)

.345
(<.001)

Clinical 
practice 
self-efficacy

.380
(<.001)

.308
(p<.01)

.169 .336
(<.001)

Table 4. Correlation of the variables
                                                 N=109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성별

은 여자 94명(86.2%), 남자 15명(13.8%)로 나타났고, 
종교는 유 71명(65.1%), 무 38명(34.9%)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시 어려웠던 대인관계는 환자 및 보호자와의 
관계 52명(47.7%), 간호사와의 관계 31명(28.4%), 타 
의료인 19명(17.4%), 기타 7명(6.4%) 순으로 나타났고, 
실습기관은 아동전문병원 67명(61.5%), 종합병원 소아
과 병동 42명(38.5%)으로 나타났다[Table 1].

Category Subcategory n %

Gender
Male 15 13.8
Female 94 86.2

Religion
Yes 71 65.1
No 38 34.9

Difficult 
relationship 
in clinical 
practice

Nurses 31 28.4
Patient and care giver 52 47.7
Other health care provider 19 17.4
Others 7 6.4

Clinical 
training 

institution

General hospital pediatric 
ward 42 38.5

Children’s hospital 67 61.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09

3.2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 동료와의 관계,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자기효능감 정도

전공만족도 3.87점, 실습만족도 4.01점, 동료와의 관
계 4.36점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만족도 3.65점, 임상
실습 자기효능감 7.15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Variables Range M±SD Min Max

Major satisfaction 1-5 3.87±.63 3.00 5.00

Practice satisfaction 1-5 4.01±.63 2.00 5.00

Colleague relationship 1-5 4.36±.63 3.00 5.00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1-5 3.65±.43 2.68 4.65

Clinical practice 
self-efficacy 1-10 7.15±.93 4.60 9.20

Table 2.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variables 
                                              N=109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자기효능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평균 비교는 다음과 같
이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
상실습 자기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p>.05)[Table 3]. 

Variables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Clinical practice 

self-efficacy
M SD M SD

Gender
Male 3.84 0.46 7.52 0.73

Female 3.62 0.42 7.09 0.94
t(p) 1.893(.061) 1.671(.098)

Religion
Yes 3.66 0.44 7.14 0.95
No 3.62 0.42 7.18 0.89
t(p) .474(.637) -.217(.831)

Difficult 
relationship 
in clinical 
practice

Nurses 3.50 0.39 7.26 0.86
Patient and 
care giver 3.74 0.46 6.98 1.01

Other health 
care provider 3.67 0.39 7.23 0.69

Others 3.59 0.41 7.76 0.96
F(p) 2.111(.103) 1.850(.143)

Clinical 
training 

institution

General 
hospital 
pediatric 

ward

3.73 0.44 7.06 0.92

Children’s 
hospital 3.60 0.43 7.21 0.93

t(p) 1.554(.123) -.820(.414)

Table 3. Correlation of the variables  
N=109

3.4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 동료와의 관계,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상관분석 결과를 보면 임상실습 만족도에서는 전공만
족(r=.449, p<.001), 실습만족(r=.511, p<.001), 동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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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4.555 .795 5.732 .000
Gender

(Female)* -.330 .248 -.123 -1.330 .187

Religion
(Yes) -.091 .174 -.047 -.525 .601

Institution
(Children’s 
hospital)**

.026 .176 .041 .147 .884

Interpersonal 
relationship
(Nurses)***

.396 .205 .194 1.936 .056

Table 6. Variables influencing self-efficacy on 
clinical practice

                                                 N=109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1.333 .366 3.638 .000
Gender

(Female)* -.053 .100 -.042 -.530 .598

Religion
(Yes) .059 .070 .065 .841 .402

Institution
(Children’s 
hospital)**

-.163 .070 -.184 -2.324 .022

Interpersonal 
relationship
(Nurses)***

-.175 .083 -.183 -2.105 .038

Interpersonal 
relationship -.090 .095 -.079 -.951 .344

Table 5. Variables influencing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N=109

(Other health 
care providers)
Interpersonal 
relationship(et

c)
-.281 .143 -.160 -1.975 .051

Major 
satisfaction .165 .063 .238 2.609 .010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176 .063 .256 2.796 .006

Colleague 
relationship .120 .056 .174 2.134 .035

Self-efficacy .089 .040 .190 2.220 .029

F(p)=7.830(.000),  ( )=.444(.387), =1.904(1.847)
  : Durbin-Watson’s auto-correlation coefficient(upper 
critical limit)
* Dummy variable(1: Female, 0: Male)
**Dummy variable(1: Children’s hospital, 0: General hospital 
pediatric ward) 
***Dummy variable(1: Nurses, 0: patient and care giver)

의 관계(r=.345, p<.001)에서 양의 상관을 보였고, 임상
실습 자기효능감은 전공만족도(r=.390, p<.001), 실습만
족도(r=.308, p<.01)에서 양의 상관을 보였다[Table 4].

3.5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임상 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종속변수
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고, 자
기상관은 Durbin- Watson 지수를 이용하였으며, 다중
공선성은 VIF 지수를 이용하였다. Durbin-Watson 지
수는 1.904(=1.847)로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이며, VIF 
지수가 1.039~1.482로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독립
변수간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자료는 회
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절하였다.

임상 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실습기관(p=.022), 대인관계(p<.05), 전공만족
(p=.010), 실습만족(p=.006), 동료관계(p=.035), 자신감
(p=.029)은 임상실습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전공만족(=.238), 실습만족(=.256), 동료관계(=.174), 
자신감(=.190)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아지며, 
실습기관은 아동전문병원이 종합병원 소아과 병동
(B=-.163)보다 만족도가 낮았으며, 대인관계는 간호사와
의 관계(B=-.175)의 문제일 때 환자, 보호자의 문제일 
때 보다 임상실습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임상실습 만
족도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38.7%로 나타났다. 실습만족
(=.256)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전공만족도, 자신
감, 실습기관, 대인관계순으로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3.6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종속
변수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
고, 자기상관은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하였으며, 
다중공선성은 VIF 지수를 이용하였다. Durbin-Watson 
지수는 2.014(=1.826)로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이며, 
VIF 지수가 1.036~1.437로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자료
는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였다.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 전공만족도(p=.019)는 임상실습 자기효능감
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249)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며, 임상
실습 자기효능감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15.7%로 나타났
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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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ersonal 
relationship

(Other health 
care providers)

.176 .237 .072 .741 .461

Interpersonal 
relationship

(etc)
.676 .350 .180 1.930 .056

Major 
satisfaction .369 .154 .249 2.389 .019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274 .156 .187 1.763 .081

Colleague 
relationship .049 .140 .033 .347 .730

F(p)=3.240(.002),  ( )=.228(.157), =2.014(1.826)
 : Durbin-Watson’s auto-correlation coefficient(upper 
critical limit)
* Dummy variable(1: Female, 0: Male)
**Dummy variable(1: Children’s hospital, 0: General hospital 
pediatric ward) 

***Dummy variable(1: Nurses, 0: patient and care giver)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아동간호학 임상실습만족도
와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함으
로써 아동간호학 임상실습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중재
전략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아동간호학 임상실습에 참여한 간호학생
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대인관계는 환자 및 보호자와의 
관계(47.7%)로 나타났는데, 일반적인 임상실습에 관한 
선행연구[24]에서는 간호사와의 관계가 가장 어렵다고 
나타나서 본 연구결과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평소 
익숙하지 않은 아동환아와 예민한 보호자와의 관계가 간
호학생들에게 어렵게 다가왔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추후 
치료적 의사소통역량을 함양하는데 있어서 아동환아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역할극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는 간호사와의 관계 31명(28.4%), 타 의료인 19
명(17.4%), 기타 7명(6.4%) 순으로 나타났는데, 다양한 
대상자들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전략을 임상실습교육 
내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25].

본 연구에서 아동간호학 임상실습 만족도는 
3.65±.43점으로 나타났는데, 아동간호학 임상실습에 대
한 만족도를 평가한 선행연구가 없어서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여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임상실습 만족도를 평가한 선행연구[26-28]보다는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Kim 등 [26]의 연구에서 임상실습 만
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23±.44 이었고, Seo[27]와 
Han[28]의 연구결과 보다 높았다. 이는 아동간호학 실습

교과목의 특성상 본 연구 참여자들이 전반적으로 아동간
호학 임상실습에 만족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러한 차이는 본 연구가 이루어졌던 임상실습기관의 지역
적 특성과 임상실습시기, 임상실습 교과목 특성에 따른 
차이로 인한 결과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므로 추후 아동간
호학 임상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
가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아동간호학 임상실습의 경험을 
살펴보면[29], 아동대상자들이 간호학생들을 선생님으로 
부르며 따르거나 친밀해지는 과정을 통해 간호대학생들
은 편안함을 느끼고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에
서 중증도가 높은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할 때 경험할 수 
없는 아동간호학 임상실습의 특성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 참여자들의 실습이 이루어졌던 아동전문병원이
나 종합병원에 입원한 아동대상자의 질병 중증도가 낮았
기 때문에 임상실습 만족도가 다른 연구에 비해 높게 나
타났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은 7.15점으로 
나타났으며,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전국 4년제 대학 8
곳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을 평가한 Han의 연
구보다[30]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
상실습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던 본 연구결과와 달리, 선행연구[30]에서
는 전공에 대한 만족도, 실습동료와의 관계, 실습시 어려
웠던 관계, 실습 중 수행비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났다. 이는 선행연구가[30] 아동간호학실습과 같이 특정 
교과목을 중심으로 평가한 결과가 아니라 임상실습을 4
주이상 수행한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차이
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간호학과 
3학년 학생들로 4학년보다 임상실습의 경험이 적고, 특
히 관찰위주로 진행되는 아동간호학실습의 특성상 임상
실습 자기효능감이 더 낮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본 연구는 일반적인 자기효능감에 대한 평가가 아
니라 임상실습 관련 자기효능감 도구를 사용하여 평가하
였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향후 임상실습 영역에 맞게 개
발된 본 도구를 활용하여 학년의 차이, 임상실습교과목
의 차이, 임상실습기관의 차이 등을 고려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임상실습 만족도를 살펴보면 선행연구들에서[26-28] 
성별, 전공에 대한 만족도, 실습동료와의 관계에 따라 임
상실습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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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아동간호학 임상실습이 아동전문병원에서 67명
(61.5%), 종합병원 소아과 병동에서 42명(38.5%)이 이
루어졌는데, 임상실습기관별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실
습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없었다는 점은 임상실습기관 확
보가 어려운 현 시점에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임상실습 기관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와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임상
실습 운영을 위해서는 다른 영향 요인들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임상실습교육의 운영에 있어서 임상실습기관에 
전적으로 학생들의 지도를 맡기기 보다는, 현장지도자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개발, 효과적인 집담회의 운
영방식과 임상실습 지도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 전략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31,32].

간호교육에 있어서 임상실습기관별 실습만족도를 연
구한 사례가 없어서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기관
별 임상실습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임상
실습 만족도는 보건소, 치과병의원, 치과대학병원 순으
로 높게 나타났다[33]. 치과대학병원에서의 실습이 학교 
교육과의 연계성이 높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실습에 흥미를 느끼게 하지만, 치과병의원은 친
화력을 갖고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실습지도가 이루어지
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3]. 하지만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임상실습기관의 유형이 클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4]. 그 이유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일 경우,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
에 비하여 기구를 비롯해서 관찰할 수 있는 재료가 다양
하고, 좀 더 포괄적인 진료를 함으로써 만족도가 높게 나
타났다[35]. 또한 졸업 후 대학병원 치과의 취업을 희망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근무조건과 환경도 영향을 주기 때
문이었다[36]. 치위생학과의 특성은 간호교육과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는 효과적인 
임상실습운영을 위해서 임상실습기관에 따른 특성과 차
이에 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상관분석 결과를 보면 임상실습 만족도에서는 전공만
족, 실습만족, 동료와의 관계에서 양의 상관을 보였고,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은 전공만족, 실습만족에서 양의  
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실습 자기효능감간의 상관관계는 선행연구에서도 동
일하게 나타나서 본 연구를 뒷받침해주고 있다[37-38]. 
하지만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은 동일한 도구로 평가한 선
행연구의 결과가 없어서 비교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
므로 추후 이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실습기관, 대인관계, 전공만족, 실습만족, 동료관
계,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은 임상실습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동
일하게 나타난 바 있다[37]. 즉, 전공만족, 실습만족, 동
료관계,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
도가 높아지며, 실습기관은 아동전문병원이 종합병원 소
아과 병동보다 만족도가 낮았으며, 대인관계는 환자, 보
호자의 문제일 때 보다 간호사와의 관계에서 문제일 때, 
임상 실습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임상실습 만족도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38.7%로 나타났다. 실습만족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자기효능감, 
실습기관, 대인관계 순으로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내실습을 포함한 전반
적인 실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임상
실습 전 임상실습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
울 필요가 있다.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 전공만족도가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행연구에서도 이와 같
았다[38].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자기효능감
이 높아지며,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15.7%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을 높이
기 위해서는 임상실습을 나가기 전에 전공만족도를 높이
기 위한 전공교과목에 대한 적응과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전공교과목 적응을 돕기 위
한 프로그램이나 지원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간호학 실습교과목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자
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교육 및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한 효과 연구들을 제언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아동간호학 임상실습에 참여한 일개 간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자기효능
감 정도를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임상실습 교육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아동간호학실습에 있어서 성별, 종교, 임상실습에
서의 대인관계 어려움 정도, 임상실습기관의 특성에 따
라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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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전공만족, 실습만족, 동료관계, 자신감이 높을수
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아지며, 실습기관은 아동전문병
원이 종합병원 소아과 병동보다 만족도가 낮았으며, 대
인관계는 간호사와의 관계의 문제일 때 환자, 보호자의 
문제일 때 보다 임상 실습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이 높아졌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아동간호학실습의 운영을 위해서
는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임상실습을 나가기 전에 전공만족도와 전반적인 
실습교과목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수립, 동료 간 
관계를 높이기 위한 교육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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